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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굴감식방법

지구촌 어디에도 얼굴 모습이나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. 쌍둥이 같이 똑같은 모습도 조금만

세 히 보면 다른 곳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. 이 때문에 특정인을 찾아낼 때 가장 과학적

인 방법이 지문감식을 이용하지만, 감쪽같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

어려움이 많다. 그러나 여기에 쐐기를 박는 발명품이 등장했다. 바로‘얼굴감식방법’. 미국 뉴욕

의 기술자 피터 탈이 발명가이다.

피터는 간단한 수학방식에서 힌트를 얻어 이 발명을 하게 되었다. 이 수학방식의 원리는 상

프로세서가 얼굴을 흑백사진으로 찍은 뒤 사진을 디지털 부호로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.

즉 코밑과 입술 중앙, 입술 주위의 특징만도 100가지 이상이 있는데, 이 특징들을 50개 정도의 정

보로 압축, 숫자로 만들어 자기테이프에 입력한다.

얼굴상처없애는화장품

1945년 8월,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여파로 전 일본인들은 공포와 고통에 휩싸 다.

이때 죽은 사람들 명단에 35세 던 후미코의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다. 후미코에게 그 충격은 너

무나 컸다. 게다가 그녀의 얼굴에 난 보기 흉할 정도의 상처는 피부과 전문의가 치료를 포기할

정도로 더욱 악화되었다.

그러나 후미코는 자신의 추함과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의 근본과 그 해결방법을 스스로

찾기로 결심했다. 후미코는 의약과 화학세계에 대하여 맨 밑바닥에서부터 공부하고, 자신의 얼

굴에 다른 로션을 사용하며 상처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계속했다. 그리고 2년 후, 그녀의

발명이 성공했을 때 산쇼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다. 그녀의 발명품은‘프로메’라는 상표의

의학적 화장품으로 팔리게 되었다.

얼음톱

마치다 세시로는 일본 우라와시의 작은 제빙공장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. 그는 청년시절을

밤낮 노는 일에만 열중하느라 다 보내고, 28세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려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

했다. 여름이 되면서 얼음 공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.

일손이 모자라 마치다도 톱으로 얼음을 잘랐다. 그러다가 기계문명시대에 걸맞지 않게 톱으

로 일일이 얼음을 자르는 원시적인 방법을 개선하기로 결심했다. 그로부터 매일 제재소를 견학

하고, 그 원리를 토대로 얼음을 자르는 기계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.

그리고 1년 후, 드디어 마치다는 나무를 자르는 톱의 원리를 응용한 얼음용 톱을 발명했다. 원

리는 제재소 톱과 비슷하고 단지 톱날만을 쉬 녹슬지 않는 특수강철로 바꾸었다. 그러나 그 효과

는 너무나 놀라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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